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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화하는 기술, 
일자리의 미래
김영훈 (경제지식네트워크이사)

[4차산업혁명의 경제효과] 

*자료: McKinsey(2016), 지능정보사회중장기종합대책추진방향-미래창조과학부

[다가오는 미래기술] 

(유니콘 기업) 기업가치 10억 달러(1조1800억원) 이상 인 스타트기업

/  AMERICA First?  AI First! 

- 2016년 구글 CEO 선다 치파이, ‘AI First’ 선언

[다가오는 미래기술]

/  NC소프트, 게임을 스스로 개발하는 AI자동화 도구 도입(2018.3)

/  ‘Google  AI’, AI가 AI를 개발한다.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 진행중(2017)

[다가오는 미래기술] [다가오는 미래기술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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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다가오는 미래기술] 

/ 철도가 전국에 놓여지기 전 미국은 해시계를 기반으로 300개가 넘는 표준시
->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4개의 표준시로 정리(1883년)

/ LA, 2012~2017년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1위
(미국의교통정보분석업체인릭스(INRIX)선정. 38개국 1,360개도시대상)

/ 교통정체로 매년 102시간 낭비, 직간접적 손실 20조 6천억원

[다가오는 미래기술] 

/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힘(LA국제공항에서 도심까지 5분)

/ 시간이 지날수록 늦어지는 KTX

[다가오는 미래기술] 

/ 배트맨과 아이언맨의 공통점은?

/ EV1(1996년), 세계 최초의 전기차
- 최소속도 129km, 1회 충전주행거리 160km, 충전8시간
- 누가 전기자동차를 죽였나(2006년, 영화)

[다가오는 미래기술] 

§ 미국 Wall街에 부는 AI 기반 퀀트헤지펀드(Quant Hedge Fund) 바람
* 펀드규모 작년 10월말 기준 9400만 달러(한화 약 1003조)

§ 한 퀀트펀드 개발자 曰

“직접 알고리즘은 짜지만, AI가 어떻게 그런 좋은 운용결과를
내놓는지 잘 모른다”

§ 금융인 출신이 아닌 ‘컴퓨터공학자’가 만든 ‘펀드운용엔진’에 빅테이터 학습을
통한 펀드 운용

§ 미 국방부, 레록스 팰로앨토연구소(PARC)를 통해 AI가 스스로 어떤 문제를
어떻게 해결했는지 인간에게 말로 설명하게하는 연구 진행 중

/ 농입인구 비율 80%→2% 

- 사라진 78%는 어디로? 

- 제조업 → 서비스업으로 전

환

/ 모라벡의 역설

- 인간에게 쉬운일이 기계에

게는 어렵고, 인간에게는 어려

운 일이 기계에게는 쉽다

[일자리 변화] [일자리 변화] 

§ 국내 총 2500만 명의 일자리(414개 직종) 대상 분석결과
2030년 기준 국내 총 노동시간 중 최대 49.7%* 가능
(*현재 연구 중인 자동화 기술이 100% 보급됐을 경우자동화의 최대치)

§ 전체 근로시간의 20%이상을 자동화가 가능한 업무에 할애하는 인원은
근로자 중 86%

§ 근로시간 전체가 자동화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 비중은 약 0.3%에 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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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살아남는 직업들] 

사회의 중요한
판단을 하는 직업

인간의 심리, 
감성과 연결된

직업

새로운 데이터를
창조하는 직업

• 판사

• 국회의원

• 심리치료사

• 정신과의사

• 기존
데이터로
학습하는 AI

Break time  

[근로환경의 변화] 

/ 환경변화에 따른 노사-인사관리 변화 필요성

- 공장제 노동자 전제로 하는 현행 노동법제의 개편 방향

- 같은 시간 일하고, 급여를 받지 않게 됨, 한 명의 근로자가 여러 명의 사

용자에게 노무를 제공(경업금지) 

- 4시간 일하고 30분 일한다? 재택근무 활성화

- 독일, 산재에서 일반상해보험으로 전환중

- 실업자 중심의 직업훈련제도

/ 현대의 학교 체제는 산업혁명이 있었던 19세기 방식과 똑같다

(미래학자 앨빈 토플러)

/ 19세기 공간, 20세기 교사, 21세기 인재 교육

[과거 vs 현재] 

/ 세명의 흑인여성이 세상의 차별에 저항, 자신의 길을 개척

/ IBM컴퓨터도입전 프로그램 조작법을 익힌 흑인 여성들 NASA 정규직전환

[ 히든피겨스] [재교육] 

/ 학습전략 : 새로운 것을 배우고, 그것을
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는 등 학습을
선호하고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
참여하는 태도

- 나는 새로운 것 배우기를 좋아한다, 
나는 어떤 일이 이해되지 않으면
추가정보를 찾는다 등이 포함

/ 대한민국, 학습에 기초한 새로운
경력개발 가능성이 작은 나라

- 얼마나 융합적 사고를 하고 새로운
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추고
있는가는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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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참여정부의평생교육정책탐색, 한국교육개발연구원(2003)

[재교육 예산] 

국가명
35세 이상 성인

재교육기관
등록율

교육부 예산 평생교육예산 비율

한국 2.87% ￦ 24조 4044억 ￦ 92억 8000만 0.038%

일본 2.17%
￥6조 5798억
(￦ 6조 7882억)

￥ 4023억
(￦ 7139억 7000만)

6.1%

영국 23.86%
231억 4600만
(￦46조 5524억)

￡ 65억 6500만
(￦ 13조 2039억)

29%

미국 16.43%
＄56억 2000만
(￦ 66조 6961억)

＄ 5억 9110만
(￦ 4조 779억)

10.5%

호주 20.98% - - -

캐나다 11.99% - - -

/ 박사학위 소지자 미취업률 21.3%(2014년) ->22. 9%(2017년), 

/ 박사 소지자의 46.8%가 연봉 3000만원 이하(한국직업능력개발원)

[대학에 가는 이유] 

/ “재능있는 젊은이여, 대학에 들이는 돈과 시간은 낭비일 뿐. 졸

업장은 필요없다. 창업하라.” 

/ ‘틸 펠로우십(Thiel Fellowship)’재단의 “20 under 20” 프로그램 (2년간 1억 지원, 

대학중퇴 조건.

[벤처학교] 

/ 에꼴42(프랑스, 3년제 IT교육기관)

- 2013년 설, 졸업장-교수-학비 없는 시스템,

- 프로젝트 기반 학습, 실리콘밸리 분교(42코딩스쿨)

[에꼴 42] 

- 2014년신입생, 현재 470명재학중

- 학비, 약 3100만원(미국사립대의 3분의 2수준)

- 샌프란시스코(미국), 베를린(독일), 서울등세계 7개도시에기숙사

- 2016년지원자중합격률 1.9%. 하버드(5.2%), 예일(6.3%), 스탠퍼드대(4.7%)보다

합격률이낮은 “전세계에서가장들어가기어려운대학”

[미네르바 스쿨] [문해율] 

/ 정보의 유통기한이 짧은 시대. 새로운
정보의 선별과 편집을 위해서는 높은
문해력이 필요

/ 한국인 문맹. 78%(45년)→ 4.1%(58년)

/(2015년 ‘국민독서실태조사’) 학생연평
균 독서율은 94.9%, 성인 독서율은
65.3%에 불과

/ (OECD, 2002) 16~24세 연령대의 실
질문해율은 22개국 중 3위, 55세에서
65세 사이 한국인의 실질문해율은 조
사대상 22개 나라 중 최하위권인 20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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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 1920년대 미국 재즈공연장 주변에서 단기 연주자 섭외 공연. 

/ 인생을 살면서 갖게 되는 평균 직업수

[긱(Gig)경제] [긱(Gig)경제] 

[기본소득] [기본소득] 

/ 핀란드 무작위로 선발된 2000명 대상 1년 시험. 

/ 우파정부가 시도 Why? 

- 높은 실업급여에 따라 실업상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작용

- 복지행정 간소화(노동조합, 공무원 반발)

- 핀란드총리 ‘사회보장체계를간소화한다는뜻’

[기본소득] 

/ 한국 매월 21만원 지급 가능수준

/ 스위스 국민투표(부결), 독일 논의단계에서 폐기

[구조개혁] 

§ 교육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, 기업-산업의 구조개편

§ 신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규제 완화

§ AI에 의해 타의적 구조조정에 직면하기 전에 필요

§ 계란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, 밖에서 깨뜨리면 계란프라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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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ANK YOU ☺


